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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서 48:17-22의 히스기야 터널에 관한 고찰

― 히브리어 본문과 칠십인역의 본문 비교 ―

임봉대*

1. 들어가는 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사건 중 하나는 기원전 701년 예루살렘을 

위협한 앗수르 왕 산헤립의 유다 침공이다. 성경은 히스기야가 앗수르의 

예루살렘 공격에 대비하여 성안으로 물을 끌어들인 것을 큰 업적으로 묘사

하고 있다(왕하 20:20; 대하 32:30). 1837년 에드워드 로빈슨(Edward 

Robinson)이 기혼 샘에서 실로암 연못에 이르는 터널을 탐사하고, 1880년 

실로암 비문이 발견됨으로써 이 터널이 히스기야가 앗수르의 공격에 대비

하여 만든 수로라고 인정되어 왔다.1) 한편 로저슨(J. Rogerson)과 데이비스

(P. H. Davies)는 이 터널이 히스기야가 만든 것이 아니라 훨씬 후대인 하스

모니아(Hasmonean) 왕조 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터널의 시기와 

용도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2)

기원전 8세기경 히스기야가 만들었다는 수로에 대한 기록은 외경인 집회

서에도 나온다. 집회서는 기원전 200-175년경 벤 시라(Ben Sira)가 원래 히브

리어로 쓴 책으로, 현재 그리스어 역본인 칠십인역(LXX)과 히브리어로 쓰

인 사본이 함께 존재한다. 집회서 48:17-22는 히스기야의 업적을 칭송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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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vraham Faust, “A Note on Hezekiah’s Tunnel and the Siloam Inscription”, JSOT 90 (2000), 3.

2) John Rogerson and Philip R. Davies, “Was the Siloam Tunnel Built by Hezekiah?”, Biblical 

Archaeologist 59:3 (1996), 13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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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앗수르의 침공에 대비하여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인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 본문은 하스모니아 왕조 직전에 기록된 것이어서 특별히 시선을 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히스기야가 만든 수로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

고 집회서 48:17-22의 히브리어 본문과 칠십인역의 본문을 비교, 분석하면

서, �공동�(1977년)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성경�(2005년)3), 그리고 미국 

가톨릭교회 성경인 NAB(1970년)의 개정판인 NABRE(2011년)에 나타난 번

역상의 차이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공동�은 1977년 대한성서공회에서 신·구교 공동 사업으로 출판한 성경

이다. �공동�은 현대 한국어로 번역되었고 이해하기 쉽지만 개신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예배용 성경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일부에서만 받아들여 사용

하였다. 1999년에 �공동개정�이 나왔는데, 1988년부터 달라진 한글맞춤법

에 따른 개정의 필요성과 그동안 발견된 번역 및 편집상의 오류, 가톨릭으

로부터의 요청 등에 따라 소폭 개정한 것이다.4) 그러나 본 논문에 인용한 

집회서 본문의 경우 �공동개정�과 �공동�이 일치하므로 �공동�을 그대로 

사용한다. 

NAB는 1962년에 시작된 제2 바티칸 공의회 이후 미국 가톨릭교회가 라

틴어 성경인 불가타 역(Vulgate)이 아닌 히브리어, 아람어와 그리스어에서 

직접 번역한 성경이다. 특히 라틴어 학자들뿐만 아니라 비(非) 가톨릭 학자

인 프랭크 크로스(Frank M. Cross, Jr.), 데이빗 노엘 프리드만(David Noel 

Freedman), 존 낙스(John Knox)와 제임스 샌더스(James A. Sanders) 등이 참

여를 했고, 사해 사본을 포함한 여러 사본을 참고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5) 집회서의 경우 개정판인 NABRE가 NAB보다 히브리어 본문을 더 

잘 반영하고 있다.

2. 성경에 언급된 히스기야 터널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혼 샘과 연결된 급수 시설이 세 

3) 가톨릭교회에서는 한동안 �공동�을 사용하였지만, 1988년 �공동�을 대신할 새로운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하여 2005년에 완역, 출판된 �성경�을 가톨릭 공인 성경으로 사용하

고 있다. 

4) 전무용,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무엇이 어떻게 개정되었는가”, ｢성경원문연구｣ 13 (2003), 

139-156.

5) The New American Bible, Translated from the Original Languages with Critical Use of All the 

Ancient Sources by Members of the Catholic Biblical Association of America: With Textual 

Notes on Old Testament Readings (Paterson: St. Anthony Guild, 1970), 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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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있었다.6) 첫째는 1867년에 발견된 워렌의 수직 갱도(Warren’s shaft)이

다. 예루살렘 성벽 안쪽에서 수직으로 우물을 파서 기혼 샘에서 흘러온 물

을 퍼 올리는 것이다. 둘째는 기혼 샘에서 나온 물이 동쪽 계곡을 따라 남쪽

으로 흘러 아래 못으로 가는 시내가 하나 있다. 이 시내는 일부 바위를 뚫은 

곳도 있지만 대부분 자연스럽게 지상으로 흐른다. 이 시내는 이사야 8:6에 

언급된 것으로 히스기야가 지하 수로를 파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히스기야 터널이다. 히스기야가 앗수르의 침공에 대비하여 

기혼 샘의 물을 성안으로 끌어들이는 지하 수로를 만들었다는 기록은 열왕

기하 20:20과 역대하 32:30에서 찾아볼 수 있다. 

2.1. 열왕기하 20:20

열왕기하 20:20은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업적에 대해 결론적으로 매듭

을 지으면서 특별히 히스기야가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을 언급하고 

있다. 

  

   hr"y[ih' ~yIM;h;-ta, abeY"w: hl'['T.h;-ta,w> hk'rEB.h;-ta, hf'[' rv,a]w: MT

LXX kai. o[sa evpoi,hsen th.n krh,nhn kai. to.n ud̀ragwgo.n kai. 

eivsh,negken to. u[dwr eivj th.n po,lin

�개역개정�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

�공동� 저수지를 파고 물길을 터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인 일

�성경� 그가 저수지와 수로를 만들어 도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

인 일

NABRE how he constructed the pool and conduit and brought water into 

the city

히브리어 성경(MT)의 hl'['T.h;-ta,w> hk'rEB.h;-ta, hf'[' rv,a]w:에서 �개역개정�이 

“수도”라고 번역한 hl'['T.h;는 �공동�의 “물길”이나 �성경�의 “수로”로도 번

역될 수 있는데, 어원은 hl[로 ‘올라간다’는 뜻이다. 그래서 로저슨과 데이

비스는 hl'['T.h;의 어원적 의미를 볼 때 히스기야가 만든 수로가 기혼 샘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수평으로 흐르는 터널이 아니라, 기혼 샘에서 나온 물을 

6) Stig Norin, “The Age of the Siloam Inscription and Hezekiah’s Tunnel”, Vetus Testamentum

48:1 (1998),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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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으로 퍼 올린 워렌의 수직 갱도라고 주장한다.7) 그러나 hl'['T.h;는 갈멜

산 정상에서 엘리야가 제단을 돌아가며 만든 ‘물길(도랑)’(왕상 18:32, 35, 

38)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것은 물의 방향이 수평이나 수직이냐를 말하

려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흐르는 길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이다.8)

중요한 것은 그다음 문장인 hr"y[ih' ~yIM;h;-ta, abeY"w:에 나오는 hr"y[ih'(성으로)

라는 표현이다. 히브리어는 ‘-를 향하여’ 혹은 ‘-으로’라는 방향성을 나타내

는 접미어 ‘–아(h ")’가 결합되어 있는데, 칠십인역에서는 eivj th.n po,lin(성안

으로)이라고 하여 ‘안으로’라는 전치사 eivj를 사용함으로 히스기야가 만든 

수로가 성 밖에서 성안으로 연결된 것임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2.2. 역대하 32:30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후기인 페르시아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신명기 사

가의 열왕기와 달리 히스기야가 행한 치적에 대해 훨씬 많은 내용들을 알

려 주고 있다.9) 이것은 히스기야를 다윗과 솔로몬에 비견하려는 저자의 관

심에서 비롯된 것이다.10) 역대기 사가는 역대하 32:2-8에 히스기야가 앗수

르왕 산헤립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성 밖의 모든 물 근원과 시내를 막았

다고 기록하고, 30절에서는 히스기야가 물을 성안으로 끌어들인 것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rEV.yY:w: !Ayl.[,h' !AxygI ymeyme ac'Am-ta, ~t;s' WhY"qiz>xiy> aWhw> MT

Whfe[]m;-lk'B. WhY"qiz>xiy> xl;c.Y:w: dywID" ry[il. hb'r"[.M;-hJ'm;l. MT

LXX auvto.j Ezekiaj evne,fraxen th.n e;xodon tou/ u[datoj Giwn to. a;nw 

kai. kathu,qunen auvta. ka,tw pro.j li,ba th/j po,lewj Dauid kai. 

euvodw,qh Ezekiaj evn pa/si toi/j e;rgoij auvtou/

�개역개정�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 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

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공동� 기혼 샘 윗쪽 물줄기를 막고 땅을 뚫어 그 물을 감쪽같이 

다윗 성 서쪽으로 해서 성 안으로 끌어들인 것도 바로 히

7) John Rogerson and Philip R. Davies, “Was the Siloam Tunnel Built by Hezekiah?”, 143. 

8) Stig Norin, “The Age of the Siloam Inscription and Hezekiah’s Tunnel”, 43.

9) T. R. 홉스, �열왕기하�, 김병하 역, WBC 13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13), 564.

10) 레이몬드 B. 딜라드, �역대하�, 정일오 역, WBC 15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10),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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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키야였다. 히즈키야는 무슨 일을 하여도 뜻대로 되었다. 

�성경� 기혼 샘의 위쪽 물줄기를 막아 다윗성 서쪽 밑으로 돌려 

끌어들인 것도 바로 히즈키야이다. 히즈키야는 하는 일마

다 성공하였다.

NABRE This same Hezekiah stopped the upper outlet for water from 

Gihon and redirected it underground westward to the City of 

David. Hezekiah prospered in all his works.

역대하 32:30은 dywID" ry[il. hb'r"[.M;-hJ'm;l.(땅 아래를 통해 다윗성의 서쪽 편

으로)라는 표현을 통해 히스기야가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에 대해 열

왕기하 20:20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표현은 예루살렘 

성 동쪽 밖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혼 샘에서 다윗성의 서쪽 편에 있는 실

로암 연못까지 지하 수로를 만든 것을 말한다. 30중반절에 ~rEV.yY:w:이라는 단

어를 �개역개정�은 “곧게 끌어들였으니”라고 번역하고, �성경�은 “돌려 끌

어들인 것”으로 번역하고 있다. 히브리어 rvy는 ‘곧은’(right) 혹은 ‘부드러

운’(smooth)이란 뜻으로, 여기서는 기혼 샘에서 실로암 연못에 이르기까지

의 경사가 아주 완만하여 물이 순조롭게 잘 흐르게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

다. 

30하반절에 Whfe[]m;-lk'B. WhY"qiz>xiy> xl;c.Y:w:(그리고 히스기야는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라는 표현은 히스기야가 수로를 만든 것이 하나님 은총의 결과

라는 역대기 사가의 신학적 의도를 보여 준다. 동사 xl;c.Y:w:의 원형인 xlc는 

‘번성하다’, ‘형통하다’는 뜻으로 역대기사의 보응의 신학의 특성을 나타내

는 단어로 사용된다.11)

3. 집회서 48:17-22의 본문 분석

칠십인역에 있는 집회서(Ecclesiasticus)의 본래 이름은 ‘시라크의 지혜’

(소피아 시라크, Σοφια Σειραχ)이다. 집회서는 초대 기독교 교부들이 교회

에서 사용하기 좋은 집회 문헌이라는 뜻에서 붙인 명칭이다. 1896년과 

1900년 사이에 이집트 카이로 회당 창고(genizah)에서 발견된 많은 문헌 중 

히브리어로 된 집회서 단편들이 학자들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1986년 셰흐

터(S. Schechter)는 루이스(Mrs. Lewis)와 깁슨(Mrs. Gibson)이 동방에서 가

져온 고대 사본 조각들이 히브리 원어로 쓰인 집회서(The Wisdom of Ben 

11) Ibid.



52  ｢성경원문연구｣ 46 (2020. 4.), 47-66

Sira)의 일부분인 것을 알았다.12)

집회서는 구약의 전통적인 지혜전승을 반영하고 있지만, 특별히 집회서 

44-50장의 경우 지혜전승과 이스라엘의 역사전승을 결합하고 있다.13) 집회

서 44-50장은 일종의 영웅 찬양시로 창세기의 태고사(창 1-11장)에 등장하

는 에녹과 노아를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족장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리고 모세와 아론부터 사사들과 왕들을 포함한 구약성서의 여러 인물들과 

집회서 저자 당시의 대제사장인 시몬(Simon II, 기원전 219-196년) 등을 찬

양하고 있다.14) 그중에 집회서 48:17-22는 성벽을 공고히 하고 물을 안전하

게 확보함으로 앗수르의 침공을 물리친 히스기야의 업적을 칭송한 내용이

다.

집회서 사본들은 A, B, C, D 등 네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중에 48

장은 MS(Manuscript, 사본) B에 속한다. MS B는 12세기에 행 나누기로 쓴 

것으로 모두 19장으로 되어 있다.15) MS B는 루이스-깁슨 단편과 보들레이

안(Bodleian) 단편과 함께 있었던 고문서(codex)에서 나온 것이다.16) 본 논

문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본문은 판크레티우스 빈체스(Pancratius C. 

Beentjes)가 쓴 The Book of Ben Sira in Hebrew: A Text Edition of All Extant 

Hebrew Manuscripts and A Synopsis of All Parallel Hebrew Ben Sira Texts17)에 

있는 것이다.

3.1. 17절

12) Patrick W. Skehan and Alexander A. Di Lella, The Wisdom of Ben Sira: A New Translation 

with Notes, AB 39 (New York: Doubleday, 1987), 51.

13) 천사무엘, “집회서의 이스라엘 영웅 찬양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0 (2005. 7.), 30.

14) Ibid., 31.

15) Patrick W. Skehan and Alexander A. Di Lella, The Wisdom of Ben Sira: A New Translation 

with Notes, 52.

16) S. Schechter and C. Taylor, The Wisdom of Ben Sira: Portions of the Book Ecclesiasticus from 

Hebrew Manuscripts in the Cairo Genizah Collection Presented to the University of 

Cambridge by the Edito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99), 10.

17) Pancratius C. Beentjes, The Book of Ben Sira in Hebrew: A Text Edition of All Extant 

Hebrew Manuscripts and A Synopsis of All Parallel Hebrew Ben Sira Texts, VTS 68 

(Leiden: Brill, 1997).

wry[ qzx whyqzxy

~ym hkwt la twjhm
~yrwc tfxnk bcxyw

hwqm ~yrh ~wsxyw

a Ezekiaj wvcu,rwsen th.n po,lin auvtou/ 

b kai. eivsh,gagen eivj me,son auvth/j u[dwr 

c w;ruxen sidh,rw| avkro,tomon 

d kai. wv|kodo,mhsen krh,naj eivj u[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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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a 히즈키야는 그의 도성을 견고히 하고

b 성 안에 물을 끌어들였다. 

c 그리고 쇠로 바위에 굴을 파서 

d 저수지를 만들었다.

�성경�

a 히즈키야는 그의 도성을 견고하게 하고 

b 그 한복판으로 물을 끌어들였다. 

c 그는 쇠 연장으로 바위를 뚫고 

d 저수 동굴을 만들었다. 

NABRE

a Hezekiah fortified his city

b and had water brought into it;

c With bronze tools he cut through the rocks

d and dammed up a mountain site for water.

17a절 wry[ qzx whyqzxy(히스기야는 그의 도성을 견고히 하고)는 이사야 

22:9에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도 하며”라는 기록과 내용상 일치한다. 17c절 ~yrwc tfxnk bcxyw(그리고 그

가 놋으로 바위를 뚫어서)라는 표현에서 tfxnk는 전치사가 k(-같이)인데, 

원래는 전치사 b(-안에, -로)이다. �공동�과 �성경�은 칠십인역의 sidh,rw|

(쇠, 남성 단수 여격)을 따라 “쇠로”라고 번역을 하였지만, 히브리어 본문의 

tfxn는 ‘놋’(bronze, 청동)이다. ‘쇠’는 히브리어로 lz<r>B;이다. 히스기야는 종

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많은 우상을 제거하고 ‘느후스단’(!T'v.xun>)도 부수었다

(왕하 18:4). ‘느후스단’은 (뱀)신의 형상을 놋(청동)으로 만들었다는 데서 

유래한 명칭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민 

21:6-9)을 향하여 계속해서 분향하였는데,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하면서 

느후스단도 함께 부순 것이다.18) NAB도 칠십인역을 따라 “with iron”(쇠로)

이라고 번역하였지만, 개정판인 NABRE는 히브리어 본문을 따라 “with 

bronze”(놋으로)로 번역하였다. 17c절에 나오는 동사 bcx(뚫다)와 명사 rwc
(바위)는 실로암 비문에도 두 번씩 나온다.19)

18) 이상원, “히스기야의 산당 제거(왕하 18:4)와 여로보암의 죄(왕상 12:26-32) ― 히브리 성서

(MT)와 우리말 번역 성서의 비교 ―”, ｢성경원문연구｣ 39 (2016), 48. 

19) 동사 bcx와 명사 rwc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오는 4. 실로암 비문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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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d절 hwqm ~yrh ~wsxyw에서 ~wsxyw의 원형은 ~sx으로 ‘막다’, ‘멈추다’,

‘망을 씌우다’는 뜻이다. 그리스어 동사 wv|kodo,mhsen은 ‘짓다’, ‘건설하다’

는 뜻이다. 히브리어 본문인 hwqm ~yrh ~wsxyw를 직역하면 “저수지를 (위

하여) 산(혹은 언덕)들을 막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이사야 

22:11 “너희가 …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yBe ~t,yfi[] hw"q.miW 
~yIt;moxoh;)는 표현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실로암 연못이 서쪽 성벽과 맞

은편 언덕 사이에 있다는 사실과 부합된다.20)

3.2. 18절

�공동�

a 그의 시대에 산헤립이 왕이 되어 

b 랍사게를 사신으로 보냈다. 

c 그가 시온 산을 향하여 손을 들고 

d 거만하게 호언장담하였다. 

�성경�

a 그의 시대에 산헤립이 쳐들어왔는데 

b 그는 랍사케를 파견하고 떠났다. 

c 그는 시온을 거슬러 손을 들고 

d 오만한 태도를 보이며 호언장담하였다. 

NABRE 

a During his reign Sennacherib led an invasion

b and sent his adjutant;

c He shook his fist at Zion

d and blasphemed God in his pride.

�공동�에 18a절 “왕이 되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hl[인데, ‘올라오다’

라는 뜻으로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그

의 시대에 산헤립이 공격하러 와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 더 적합하

20) Stig Norin, “The Age of the Siloam Inscription and Hezekiah’s Tunnel”, 44.

byrxns hl[ wymyb

hqv br ta xlvyw
!wyv l[ wdy jyw
wnwagb la @dgyw

a evn h̀me,raij auvtou/ avne,bh Sennachrim 

b kai. avpe,steilen Rayakhn 

c kai. avph/ren kai. evph/ren cei/ra auvtou/ evpi. Siwn

d kai. evmegalau,chsen evn up̀erhfani,a| auvt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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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앗수르 왕 산헤립의 침공에 관한 보도는 열왕기하 18:13-17과 역대하 

32:1-20, 그리고 이사야 36:1-22에 상세하게 나온다.  

칠십인역은 18c절에서 avph/ren과 evph/ren, 두 동사를 사용하여 “그가 그의 

손을 내밀어 시온을 향해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히브리 본문은 jyw라
는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원인 hjn는 ‘뻗다’, ‘펴다’는 뜻으로 칠십

인역의두 단어와 의미상 큰 차이가 없다. 

18d절 wnwagb la @dgyw(그가 오만하게 하나님을 모욕하였다)에서 주어가 

가리키는 것은 18b절의 랍사게이다. 랍사게가 히스기야의 사신에게 한 오

만방자한 말은 열왕기하 18:22, 32-35와 이사야 36:7-10, 14-20에 기록되어 

있다. 집회서는 성경에 기록된 랍사게의 말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칠십인역에서는 하나님 명칭인 la을 사용하지 않고, “그가 

오만한 말로 거만하게 말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다. NABRE는 히브리어 본

문을 따라 “그가 오만하게 하나님을 모독하였다”(and blasphemed God in his 

pride)라고 번역하고 있다.

18d절의 동사 @dgy는 열왕기하 19:22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

느냐”에서 ‘비방하다’는 의미로 번역된 히브리어 T'p.D:gIw>와 같은 동사이다. 

어원인 @dG는 강의형(piel)으로 나오며, ‘욕설을 하다’(revile), ‘신성 모독을 

하다’(blasphemy)는 뜻이다. 18d절의 마지막 단어인 wnwagb에서 명사 !AaG"은 

‘우쭐함’, ‘탁월함’, ‘장엄함’ 등의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자신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오만함’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3.3. 19절

�공동�

a 히즈키야의 백성들은 마음과 손이 떨리고 

b 산모의 진통 같은 고통을 당하였다. 

�성경�

a 그러자 그들은 마음과 손이 떨리고 

b 몸 푸는 여자들처럼 고통을 겪게 되었다. 

NABRE 

a The people’s hearts melted within them,

b and they were in anguish like that of childbirth.

~bl !wagb wgwm (    )

hdlwyk wlyxyw 
a to,te evsaleu,qhsan kardi,ai kai. cei/rej auvtw/n

b kai. wvdi,nhsan ẁj aì ti,ktous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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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a절의 마지막 단어 ~bl의 ~은 3인칭 복수 소유격 인칭접미어가 아니라 

앞 절 마지막 단어인 18d절의 wnwagb(그의 오만함으로)의 접미어(w)와 병행하

여 대명사 접미어 역할을 하는 전접어이다.21) 히스기야의 백성들이 앗수르

의 침공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였다는 것은 열왕기하 19:3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

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사 37:3 참고)

라는 표현에도 잘 나타나 있다.

19b절에 있는 hdlwyk wlyxyw(출산하는 여자같이 몸부림치다)에서 wlyxyw는
동사 lwx의 칼 미완료형 와우 전환(waw-consecutive)이고 hdlwyk은 dly 동
사의 분사형에 전치사 k가 결합된 것이다. 이사야 13:8에 유사한 표현인 

!Wlyxiy> hd"leAYK ;(해산이 임박한 여자 같이 고통하며)가 나온다.

3.4. 20절

�공동�

a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자비를 구하였다. 

b              주님을 향하여 팔을 들고

c 거룩하신 분께서 곧 하늘에서 그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d 이사야를 시켜 그들을 구해 주셨다.

�성경�

a 그래서 그들은                    그분의 자비를 간청하였고 

b              주님께 손을 펼쳐 들고

c 거룩하신 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청을 곧바로 들어주시어 

d 이사야의 손으로 그들을 구해 주셨다. 

NABRE 

a But they called upon the Most High God

b and lifted up their hands to him;

21) Tadeusz Penar, Northwest Semitic Philology and the Hebrew Fragments of Ben Sira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75), 83. 

!wyl[ la la w(   )
~ypk wyla wvrpyw

~tlpt lwq (     )

why[vy dyb ~[yvwyw

a kai. evpekale,santo to.n ku,rion to.n evleh,mona 

b evkpeta,santej ta.j cei/raj auvtw/n pro.j auvto,n 

c kai. o ̀a[gioj evx ouvranou/ tacu. evph,kousen auvtw/n

d kai. evlutrw,sato auvtou.j evn ceiri. Hsai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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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e heard the prayer they uttered,

d and saved them through Isaiah.

히브리어 본문 20a절은 첫 단어에서 복수형 동사를 의미하는 w만 있고 앞 

글자가 빠져 있다. 칠십인역에 나오는 evpekale,santo라는 동사에 따라 히브리

어 arq 동사가 빠진 것으로 보고, ‘그들이 구하였다’고 이해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 evpekale,santo는 동사 evpekale,santo(부르다)의 3인칭 과거(aorist) 

복수형이다. 20a절에서 히브리어 본문은 하나님을 !wyl[ la(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칠십인역은 to.n ku,rion to.n evleh,mona(자비로

우신 주님)으로 묘사하고 있다. 칠십인역이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주님’으

로 표현한 것은, 번역할 때 열왕기하와 이사야서가 앗수르의 침공과 관련

지어 묘사한 상황을 근거로 하여 의도적으로 변형한 것으로 보인다.22) 그

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엘 엘리욘(!wyl[ la)’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섬기던 하나님의 명칭(창 14:18)으로 후에 야훼 하나님

과 동일시되었다.23) 이런 점에서 집회서의 히브리어 본문이 예루살렘의 구

원과 관련하여 하나님 명칭을 !wyl[ la(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표현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하나님 명칭에 있어서 �공동�과 �성경�은 칠십인역을

따르고 있는 반면에 NABRE는 히브리어 본문을 따르고 있다.

집회서의 경우 20a-b절은 백성들이 손을 들고 기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열왕기하 19:14-19와 이사야 37:15-20에서는 히스기야가 홀로 기도한 

것으로 나온다.24) 20b절의 ~ypk에서 pk는 발음에 따라 @K;(손바닥)이란 뜻도 

되고 @Ke(바위)라는 뜻도 된다. 성경에서 ‘바위’라는 뜻으로 쓰인 곳은 복수

형으로 피난처(렘 4:29)나 거주지(욥 30:6)로 나온다. ‘손바닥’으로 나온 곳

은 욥기 36:32; 시편 24:4; 91:12; 이사야 49:16; 예레미야애가 2:14; 3:41; 미

가 7:3; 학개 1:11 등이다. 

칠십인역은 20c절 kai. o ̀a[gioj evx ouvranou/ tacu. evph,kousen auvtw/n(그리고 거

룩하신 분께서 하늘에서 빨리 그들을 들으시고)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

리어 본문은 뒤에 ~tlpt lwq(그들의 기도 소리를)이라는 글자들만 나오고 

앞의 글자들은 빠져 있다. 여기서도 한국어 성경인 �공동�과 �성경�은 칠십

인역의 본문을 따르고 있는 반면에 NABRE는 히브리어 본문을 따르고 있다.

22) Patrick W. Skehan and Alexander A. Di Lella, The Wisdom of Ben Sira: A New Translation 

with Notes, 537.

23) 라이너 알베르츠, �이스라엘종교사 I�, 강성열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3), 

68-69.

24) Patrick W. Skehan and Alexander A. Di Lella, The Wisdom of Ben Sira: A New Translation 

with Notes,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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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1절

�공동�

a 주님은 아시리아 군대를 내리치시고 

b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몰살시키셨다.

�성경�

a 주님께서는 아시리아인들의 진지를 내려치시고 

b 그분의 천사가 그들을 쓸어 버렸다. 

NABRE 

a God struck the camp of the Assyrians

b and routed them with a plague.

21a절에서 히브리어 본문은 동사가 빠져 있고 rwva hnx라는 단어만 있다. 

hnx의 동사형 hnx는 ‘진을 치다’(encamp)라는 뜻으로 군인들이 주둔한 ‘진

지’를 의미한다. 그리스어 parembolh,는 ‘진지’, ‘군대’, 혹은 ‘요새’ 등, 문맥

에 따라 폭넓게 사용한다. 칠십인역에 나오는 동사 evpa,taxen는 ‘치다’, ‘공격

하다’는 뜻이다.

21b절에 나오는 히브리어 동사 ~mhyw의 어원인 ~mh은 ‘괴멸시키다’는 뜻

으로 칠십인역에 나오는 evxe,triyen과 같은 뜻이다.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의 

주어가 3인칭 남성 단수(하나님)로 되어 있고 ‘그의 천사’라는 단어는 등장

하지 않는다. 반면에 칠십인역에서는 주어가 o ̀a;ggeloj auvtou(그의 천사)로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도 열왕기하 19:35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십팔만 오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

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사 37:36 참고)는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1b절의 히브리어 본문에 나오는 hpgmb(전염병으로)라는 표현이 

칠십인역에는 나오지 않는다. 칠십인역은 “주의 천사들이 앗수르 군대를 

몰살시켰다”고 하였지만, 히브리어 본문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전

염병으로 앗수르인들을 몰살시켰다”라고 한 것이 흥미롭다.25) 열왕기하 

19:35와 이사야 37:36에는 이와 같은 표현이 없기 때문이다. hpgmb라는 표

25) Ibid.

rwva hnx (     )

hpgmb ~mhyw 
a evpa,taxen th.n parembolh.n tw/n VAssuri,wn

b kai. evxe,triyen auvtou.j o ̀a;ggeloj auvt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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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은 구약성경에서 네 번 나온다(민 14:37; 16:49[17:14]; 25:9; 겔 24:16).

명사 hpgm는 ‘도살’, ‘역병’, ‘전염병’이란 뜻으로 동사 @gn에서 나온 말로 

‘치다’, ‘세게 때리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사용한 

표현이기도 하다(출 8:2[7:27]; 12:13; 민 8:19 참고). 그리고 hpgmb ~mhyw(전
염병으로 그들을 몰살시켰다)는 사무엘상 7:10에 나오는 Wpg>N"YIw: ~Mehuy>w:(그들

이 혼비백산하여 패하였다)라는 표현과 비교해 볼 수 있다.

3.6. 22절

�공동�

a 히즈키야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였다. 

d 그리고 하느님의 교시를 충실히 전한, 

c 위대한 예언자 이사야의 가르침을 따라 

b 자기 조상 다윗의 길을 굳건히 지켰다. 

�성경�

a 히즈키야는 주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였고 

d 자기의 환시에 충실하고 

c 위대한 이사야 예언자의 명령에 따라 

b 자기 조상 다윗의 길을 굳건히 지켰다. 

NABRE 

a For Hezekiah did what was right

b and held fast to the paths of David,

c As ordered by the illustrious prophet Isaiah, 

d who saw truth in visions.

�공동�과 �성경�은 22절을 우리 말 어순에 따라 히브리어 본문과 칠십인

역의 문장 순서와는 다르게 배치하고 있다. 칠십인역에서는 22a절에 히스

기야가 주어로 나오는데, 히브리어 본문에는 빠져 있다. 그렇지만 22b절의 

첫 번째 단어인 qzxyw(그는 강하였다)라는 동사가 whyqzxy(히스기야)라는 명

칭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서 일종의 언어유희(wordplay)라고 할 수 있다. 

( )wjh ta whyp ( )

dwd ykrdb qzxyw
(                         )

(                  )

a evpoi,hsen ga.r Ezekiaj to. avresto.n kuri,w| 

b kai. evni,scusen evn od̀oi/j Dauid 

c tou/ patro.j auvtou/ a]j evnetei,lato Hsaiaj o ̀profh,thj

d o ̀me,gaj kai. pisto.j evn or̀a,sei auvt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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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b절의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 ‘그는 다윗의 길에서 강했다’이다. �공

동�의 “다윗의 길을 굳건히 지켰다”와 같은 의미이다. 칠십인역은 22c절에 

tou/ patro.j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다. �공동�과 �성경�은 칠십

인역을따라 ‘그의 조상’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NABRE는 히브리어 본문을 

따르고 있다. 여기서 히스기야를 다윗과 연관시킨 것은 히스기야의 신실함

을 다윗에 버금갈 만큼 높게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벤 시라의 시대에 다윗

은 이상적인 경건과 믿음의 모범이었기 때문이다.26)

4. 실로암 비문

  

실로암 비문은 고대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27), 모두 6줄로 되어 있다. 

첫 번째 줄의 처음 부분은 벽에서 비문을 떼어 내는 과정에서 부서져 두 글

자가 정도가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 글자는 hbqnh로 어원은 ‘굴을 뚫

다’라는 의미의 bqn이다. hbqnh는 3인칭 단수 인칭접미어를 가진 니팔 부정

사형으로 이해하여 ‘그 굴이 뚫려진 것’이라는 뜻이고, 네 번째 줄의 hbqnh
는 여성형 동명사로 보고 ‘굴을 뚫는 것’으로 이해한다.28) 이 단어는 히브리

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성경에서는 hl'['T.h;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hl'['T.h;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 안으로”(왕하 20:20) 혹은 ‘아

래로 다윗 성의 서쪽으로’라는 표현과 함께 히스기야가 성 밖에 있던 기혼 

샘의 물길을 성안 서쪽 아래에 있는 실로암 연못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집회서 48:17c에는 동사 bcx(뚫다)와 명사 rwc(바위)가 

나오는데, 실로암 비문에도 두 번씩 나온다. 그중에 bcx 동사는 네 번째와 

여섯 번째 줄에 ~bcxh이라는 분사 형태로 나온다.29) ~bcxh은 일종의 직업

명으로 일꾼(인부)을 가리킨다. 명사 rwc는 세 번째 줄에 전치사 b와 결합되

어 rcb(바위에)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여섯 번째 줄에 관사와 함께 rch(그 

바위)라는 표현으로 나온다. 

26) Ibid.

27) Johannes Renz, Die Althebräischen Inschriften: Teil 1. Text und Kommentar, HAE 1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95), 180.

28) Kenton L. Sparks, Ancient Texts for the Study of the Hebrew Bible: A Guide to the Background 

Literature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05), 501.

29) 일부 학자들은 ~bcxh이 실로암 비문의 첫 번째 줄의 부서진 부분에 쓰여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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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암 비문의 네 번째 줄에 !zr[g] l[ !zrg w[r trpl va ~bcxh(일꾼들이 

각기 동료를 곡괭이에 [곡]괭이로 마주하게 되었다)에서 !zrg은 ‘도끼’, ‘곡

괭이’라는 뜻으로 바위를 부수는 연장을 말한다. !zrg은 비문의 두 번째 줄

에도 나온다. 집회서 48:17은 바위를 뚫은 연장을 tfxnk(놋으로, 히브리 본

문), 혹은 sidh,rw|(쇠로, 칠십인역)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당시 일꾼들이 사

용하던 곡괭이가 놋이나 쇠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로암 비문과 

집회서 48:17의 용어와 표현이 서로 유사한 것을 볼 때 이 둘의 기록은 같은 

사건, 즉 히스기야가 앗수르의 공격에 대비하여 지하 수로를 만든 일에 관

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5. 나가는 말

신명기 사가와 역대기 사가 모두 히스기야가 앗수르의 침략에 대비하여 

성 밖에 있는 기혼 샘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것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집회서는 이런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히스기야가 성을 견고하게 하고 수로

를 성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하나님이 앗수르 군대를 물리치도록 하였다

는 점을 칭송하고 있다. 특별히 집회서가 앗수르의 침략에 직면하여 히스

기야가 홀로 기도했다고 한 성경의 기록과 달리 히스기야의 백성들이 하나

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였다고 표현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히스기야가 ‘성안으로 끌어들인 수로’가 실로암 터널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일부 다른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역대하 32:30에 ‘다윗 성 서쪽으로 

해서 성안으로 끌어들였다’고 한 표현은 실로암 터널 이외에 다른 것을 생

각하기 어렵다. 실로암 비문에 있는 용어나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점에서 

볼 때, 집회서 48:17도 히스기야가 앗수르의 공격에 대비하여 만든 수로가 

실로암 터널임을 말하는 것이다.

집회서 48:17-22는 히브리어 본문과 칠십인역 사이에 용어나 표현상의 

차이들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하나님 명칭이 18d절

에 la(하나님)과 20a절에 !wyl[ la(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칠십인역에는 나오지 않는다. 21절에 앗수르 군대를 물리친 것도 칠십인역

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주어로 나오지만, 히브리어 본문에는 20a절의 ‘지

극히 높으신 하나님’(!wyl[ la)이 주어로 계속 이어지면서 전염병으로

(hpgmb) 물리쳤다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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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과 �성경�은 칠십인역을번역 대본으로 삼았지만, NABRE는 칠십

인역과 히브리어 본문의 차이가 드러나는 경우 대부분 히브리어 본문을 따

르고 있다. 비록 외경이 칠십인역에는 있고 정경인 히브리어 성경(MT)에는 

없지만, 집회서의 경우 본래 히브리어로 쓰였고, 현재 히브리어 본문이 사

본으로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동�이나 �성경� 등, 집회서가 포함된 

우리말 성경을 개정하거나 혹은 새롭게 번역할 때에는 히브리어 본문을 우

선적으로 존중하고 고려해야 한다.

<주제어>(Keywords)

히스기야, 예루살렘, 터널, 실로암 비문, 앗수르.

Hezekiah, Jerusalem, Tunnel, Siloam inscription, Assy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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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Hezekiah’s Tunnel in Ben Sira 48:17-22:

Comparison between the Hebrew Text and the LXX

Pong Dae Im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In this paper, I will search the story of Hezekiah’s tunnel in the Book of Ben 

Sira called Ecclesiasticus as well as in the biblical texts, comparing the Hebrew 

text and the Septuagint to discern differences in the translation among the 

Korean Common Translation, the Korean Catholic Bible, and the New American 

Bible Revised Edition.

Hezekiah was one of the great kings of Judah, at least from the religious 

viewpoint of the Deuteronomist, the Chronicler, and Ben Sira. Hezekiah bored a 

tunnel from the Spring of Gihon to the Pool of Siloam (2Ki 20:20; 2Ch 32:30), 

thus assuring Jerusalem a good supply of water when Sennacherib attacked 

Judah and surrounded the city of Jerusalem.

We can find this story of Hezekiah in the Book of Ben Sira 48:17-22. Ben 

Sira was originally written in Hebrew around the 2nd century BCE, and was later 

translated into Greek as one book of the Septuagint. Between 1896 and 1900, 

many fragments of Ben Sira in Hebrew were identified by scholars among the 

vast collection of materials recovered from the Cairo synagogue genizah.

Ben Sira 48:17c “and he hewed through the rocks with bronze” is evidently 

referring to the boring of the tunnel from the Gihon to the Pool of Siloam. This 

resembles the description of the Siloam inscription. The verb bcx(hew through) 

and the noun rwc(rock) both occur twice in the Siloam inscription found six 

meters before the exit of Hezekiah’s tunnel in 1880, and it describes the 

dramatic meeting between the workers who have completed the tunneling.

While the Hebrew text declares ‘the Most High God’(!wyl[ la) in verse 20a, 

the LXX describes God as “the Lord, merciful”. The LXX’s expression is 

clearly an interpretive variant based on the context here and in 2 Kings. In many 

cases, the Korean Common Translation and the Korean Catholic Bible followed 

the LXX in their translation, whereas the New American Bible revised its 

translation based on the Hebrew text, which is respected as the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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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Even though the LXX is more familiar to us since the Apocrypha is not 

included in the Hebrew Bible, Ben Sira was originally written in Hebrew, and 

fortunately, we now have the Hebrew text as its manuscript. We therefore need 

to take into serious account the Hebrew text as well when we revise or translate 

Ben Sira.


